
조선전기의 향교실태와 순천향교

1)향교의 정비와 제도의 확립

조선시대에 들어와 향교는 급속히 정비되고 발전되었다. 새로운 왕조의 통치이념인 유교를

보급시키고 유교적인 소양을 지닌 관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학을 강화하였다. 서울에서는

성균관을,지방에서는 향교를 정비하고 확충하였다.중앙의 권력을 군현 말단까지 미치게 하

기 위하여 군현제를 정비 강화하면서 군현마다 향교를 세우도록 하였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성균관과 향교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고, 태종은 지방관이 힘써야 할 수령7사 가운데 하나로 ‘수명학교(修明學校)’를 넣어 수

령 근무평가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다. 1413년(태종 13)에는 각 고을의 향교에 학전을 지급

하여 향교의 발전과 운영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앙의 문교정책에 따라 각 고을마다 기존의 향교를 보수하거나 확충하였고, 향교가 없는

고을에서는 신설하였다. 향교의 보수와 신설은 수령, 교관, 지방 양반들의 협력으로 이루어

졌다. 수령은 흥학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향교설립에 앞장섰고, 교관들은 교육적인

관심에서 향교설립과 운영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방 양반들은 자기 고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다.

조선 초기에 ‘1읍 1교’의 원칙에 따라 수령이 파견된 군현에는 반드시 관학인 향교를 설치하

였다. 군현제의 정비에 따라 군현의 병합, 이속, 치폐가 거듭되었으나 향교는 설치하도록 하

였다. 1432년(세종 14)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조선 초기의 향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문묘는 광주북쪽에 있다 국가는 각 도의 주부군현에 모두 문묘를 설치하고있는데 이를 향교라 부른

다 그생도의액수는유수관 목 도호부 군 현 명이며 제전 학전 노비를각각차등지급

한다 도호부이상은모두교수관이있고군과현에는교수관혹은교도를임명하는데만약민호가 호

미만일 때는 학장을 두어 생도들을 교훈케 한다 뒤의 각 고을에서는 문묘에 대한 서술은 하지 않는다

경기도 광주목

이상에서처럼 1432년 이전에 수령이 파견된 고을에는 모두 향교가 설치되었다. 계속되는 군

현제의 정비와 군현의 승강에 따라 향교도 소속 군현과 같이 치폐가 거듭되었다. 조선시대

의 향교 연혁을 살펴보면 대부분 태조 태종 세종대에 건립되었다. 혹 선조대에 창건되었

다고 알려져 있는 향교도 있으나 이는 기록의 착오이거나 아니면 중건을 창건으로 잘못 이

해한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제도문물이 일단 완성되는 성종대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모든 고을마다 향교와 문묘가 있음을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들어와 늦어

도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모든 군현에 향교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교는 제례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향교는 서울에 있는 성균관의 축소

형으로 공자를 봉안하는 대성전과 선현들을 봉안하는 동서무의 문묘와,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소인 명륜당, 기숙장소인 동서재(東西齋)를 기본구조로 한다. 그밖에 전사청, 고직사, 반노

청,포주 등이 부속건물로 붙어 있다.

고려시대의 묘학동궁 구조에서 문묘와 학교가 구별되어 갖추어진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였다.다음과 같은 전라도 광산현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먼저 대성전을 지어 성과 철을 안치하고 또 동서무를 지어 제자와 역대의 여러 현인들을 안치했

다 앞에는명륜당을두어강학하는곳으로삼고 동서쪽에 협실俠室 이있으니동에있는것은교관이

앉는곳이고서에있는것은사마재로했는데이고을의상사가우거하면서학업을닦는곳이다 또동서

에재가있으니여기가곧유생들이거처할곳이요 서재뒤에는전사청이있고동재뒤에는교관들의사

무실이 있다 이밖에 신과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고 스승과 학생이 집이 있으며 당과창고와 부엌과목욕

탕이 각각 있을 곳에 있어 무려 여 칸이나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 광산현 학교

공자를 주향으로 하는 문묘를 독립시킨 것은 고려와 조선의 유학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반

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묘와 강당을 분리하여 교육장소로 강당인 명륜당과 학생들의 기숙

처인 동서재를 따로 마련하였다.명륜당이 만들어진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였고,이는 서

울의 성균관을 모방한 것이다.

순천향교는 1407년에 부의 동쪽 7리에 건립되었다. 고려시대 향교의 위치와 일치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고려 때의 향교구조에서 벗어나 문묘와 학교가 분리되어 새로 만들어졌다.

순천향교의 건립과 건물구조도 다른 고을의 향교와 다름이 없다. 다만 중간에 여러 차례 이

건을 하였다. 1550년(명종 5), 1624년(인조 2), 1780년(정조 4)에 이건하였고, 현재의 위치로

옮겨온 것은 1801년(순조 1)이었다. 이건의 원인은 풍수의 영향과 함께 옥천이 범람하여 자

주 수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향교의 기본구조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대성전 동

무 서무의 문묘와 명륜당 동재 서재의 학교가 있고,부속건물로 교직사(校直舍)가 마련되

었다. 양사재와 풍화루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다. 양사재는 1718년(숙종 44)에 부사

황익재가 주선하여 설립한 것으로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하였다. 중도에 폐지되었던 양사

재는 현재의 위치로 향교가 이건되었을 때 다시 복설되었다. 풍화루는 양사재와 같이 만든

것으로 향교나 양사재의 교육장소로 또는 고을 유림들의 모임장소로 활용되었다.

조선왕조는 문묘제도와 석전의식을 정비하였다. 우선 사전(祀典)을 크게 대 중 소로 나누

었다. 종묘와 사직을 대사에 넣고, 공자에 대한 제례를 중사에 넣어 중시하였다. 향교가 교

육기관으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은 바로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봉사하는 문묘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었다.왕도 향교 앞을 행차할 경우에는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야 했다.그리

고 감사가 군현을 순행할 때, 수령이 도임하고 체임할 때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의례가 문묘

에의 알성(謁聖)이었다.유



순천향교 배치도

학의 상징인 문묘를 성묘로 신성시하고 문묘에 대한 훼손이나 위패의 도난 등을 각 고을 객사에 봉안한

전패殿牌 에 대한 모독과 같은 강상지변綱常之變 으로 간주하여 수령을 파직하거나 심하면 고을을 강

읍하기도 하였다

문묘제도는 중국의 것을 수입하여 모방하였는데, 태종과 세종대에 문묘에 대한 제도를 획기

적으로 정비하였다. 먼저 태종대에 마련한 석전의례에 따르면 외방 향교는 각 도의 계수

관 주부군 현으로 군현의 격에 따라 3등분하여 각기 대설 중설 소설이라 구분하였다.



이는 향교 규모와 그리고 봉안하는 위패의 수에 차이를 둔 것이다. 그리하여 계수관의 향교

는 성균관과 같이 대성전에 공자를 주향, 4성(안자 자사 증자 맹자)을 배향, 공자의 수제

자인 10철과 송나라의 6현을 종향하고 공자 문인 72자, 중국의 유학자, 우리나라 유학자를

동서무에 종사하였다. 주부군의 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10철 송유 6현을 대성전에, 우

리나라 유학자를 동서무에 봉안하였고,현의 향교는 주부군에서 10철을 제외하였다.

순천은 조선시대에 도호부였으므로 향교의 규모는 중설에 해당되었다. 순천향교의 문묘에

봉안된 위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향교문묘 위패봉안 위차도

大 成 殿

大成至聖文宣王

十哲

宋六賢

成國宗聖公 曾子 國復聖公 顔子 十哲

宋六賢
鄒國亞聖公 孟子 沂國述聖公 子思

西

從

文昌候 崔致遠

文忠公 鄭夢周

文獻公 鄭汝昌

文元公 李彦迪

文正公 金麟厚

文簡公 成 渾

文烈公 趙 憲

文正公 宋時烈

文純公 朴世采

弘儒候 薛 聰

文成公 安 裕

文敬公 金宏弼

文正公 趙光祖

文純公 李 滉

文成公 李 珥

文元公 金長生

文敬公 金 集

文正公 宋浚吉

東

從

군현의 격에 따라 문묘종사자에 차등을 두는 것에 계속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조선 초기부

터 중국 유현 가운데 부분적인 승출(陞黜)이 있었고,특히 양명학은 수입될 당시부터 이황으

로부터 배척을 받아 명나라에 종사되었던 육구연 왕수인 등은 우리나라 문묘에서 제외되었

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유현으로 승무되는 사람들이 늘어나 조선 말기에는 모두 18명으로

늘어났다.(동현 18현)

문묘에 대한 제례는 정기적인 것과 부정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인 것은 2월, 8

월 상정일에 거행하는 가장 큰 제례인 석전제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거행하는 삭망분향제

(朔望焚香祭)가 있었다.부정기적인 것은 향교의 건물을 수리할 때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

면서 전후로 거행하는 이안제와 환안제,문묘가 불시의 재난(도난 화재 뇌우 등)을 입었을

때의 위안제,문묘에 위패를 새로이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의 예성제 등이 있다.대체로 석

전제와 예성제는 수령이 친행하고 나머지 제례는 교임과 지방 양반들이 거행하였다.

16세기 후반 서원의 보급과 함께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어갔다. 이

에 반하여 향교의 제례적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향교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성묘이고 가장 귀중한 것이 향사하는 예법이다.”하였고, 또한 “향교는 제례에만 치중하니



공자의 사당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부 나오게 되었다.


